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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가 가꾸어야 할 곳 囘 드리본센터卵

김현진 *KAPF（한국감염인협히）대표

어느덧가을…….

몇 해 전 가을은 잠시나마 모든 것을 앗아가는 계절이 

었다. 살포시 부는 바람에도 추위와 외로움에 떨어야했고 

떨어지는 낙엽에도 죽음을 생각했으며 삶의 희망도 가치 

도느끼지 못하였다. 하지만올해의 가을은나에게 많은것 

을 생각하게 한다. 부는 바람은 우리를 더 빨리 달릴 수 있 

도록 하는 채찍이요, 지는 낙엽은 우리들의 발전에 밑거름 

으로 느껴진다.

오곡이 무르익어 수확의 기쁨을맛보는모든 이들의 얼 

굴을 떠올리며 이렇듯 한 계절의 풍성한 수확을 얻기 위해 

얼마나 많은 희생과노력이 필요했을까를 생각해본다.

소작! 지금세대에게는 잊혀진단어일지 모르지만그 옛 

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남의 땅을 빌려 일 년 내내 고생을 

하며 일을 해도 돌아오는 것은 고통과 가난뿐이었던 시절이 

있었다. 그들이 땅을 개간하고 씨앗을 뿌리고 가꾸며 온갖 

정성과사랑을 주며 희생한 것은 현재의 자기 자신보다는 미 

래의 후손들을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.

어느새 감염인으로살아온 지도 벌써 30개월이 넘어선 

다. 군대 같으면 말년 병장으로서 앞으로 사회에 나아가 무 

엇을할것인지 에 대한고민과 계획을세울 시점인것이다.

우리나라에 에이즈가발병한지 20여년.

그동안 많은 감염 인들은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하기 위해 

많은 노력과 희생을 했을 것이다. 사회적인 차별과 편견이 

라는바위를 깨뜨리기 위해 몸과마음이 부서지는 고통을 겪 

었을 것이며 풀 한포기 자랄수 없는 황무지를 빌려 사력을 

다해 일을 해도 돌아오는 것은 희망보다는차가운 시선과 편

견이라는 현실에 울분을토했을 것이다.

레드리본센터 . 이곳은 누군가가 아무런 대가없이 기증 

한 것도, 우리에게 빌려준것도아닌 우리의 피와땀으로마 

련한 곳이다. 이제 우리에게도 씨를 뿌리며 가꾸고 열매를 

맺을수 있는땅이 생긴 것이다.

이제 우리는 이전에 그래왔듯이 자활이라는 명분 하에 

인권을무시당한 채 의무만을 강요당할수는 없다. 자활 복 

지, 인권 이것들은누군가가져다주는것은결코아니다. 이 

것은 우리가 당연히 얻어야 할부분인 동시에 우리 스스로가 

지켜야 할부분이다.

이제는 어느 한개인이나단체를 떠나우리 모두 하나가 

되어 일어나움직일 때이다 우리는 이제 이곳에서 과거에 

힘써왔던 분들에게는 떳떳한, 지금의 우리 아니 미래의 우 

리를위해선당당한모습이 되어야할것이다. 그러기 위해 

서는 호수 위에 떠 있는 백조의 여유로운 모습이 아닌 물 밑 

에서 끊임없이 발버둥치는 노력이 필요할것이다.

레드리본센터와함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파이팅 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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